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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안에 있는진리를많은사 

람이 연구， 고찰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 

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의 인도하심에 따리야한다. 그러므로우리 

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께서 인도하 

시고 조명하여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해야 한 

다{요 14:26).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 

다{요 5:39).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요 1:4잉. 하나 

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자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 

을통하여 일하신대녹 18:3D. 증인이 되는일은하나님의 말씀이 믿는자의손 

에서 풀려나갈 때에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찾 

고 있는 대답이 있는 무한한 계시를 주셨다(롬 끄:33~3히. 이것이 우리에게 지 

혜와 가르침과용기를주는 메시지이대롬 15:4 ; 요 1:1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한점의 착오도 없는그대로 인간저자들의 손을사 

용하신 감독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일 

하셔서 성경이 인간의 글임과 동시에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 우리 

는알수 없다. 성경은성경 자체가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주장하고 있다. 

깜통’ (팀후 3:16)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와 동일하다. 성경은 하나님 

의 숨’ (The Breath of God)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임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말씀 중 하나를 베드로후서 1:21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영감은 성령의 감 

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을 기록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 모 

두를 말한다. 이 영감은 성경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가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 곧 역사적인 사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틀림이 없는 진실이다(마 

22:41~45 ; 갈 3:16 ; 요 10:34~35). 

성경은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영김?임을 자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 

씀하시되’ 라는 하나님의 도장이 성경 각 페이지마다 찍혀 있다. 이 때문에 성 

경은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사 55:1D. 성경은 다른 책들과 같지 
않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책의 말씀과 늘 함께 계시며 그의 목 

적을 따라서 능력을 부으신다. 또한 성령에 의하여 생동력(히 4:12) 있으며 완 
전히 성스럽고 인간적이다. 성경의 인성은 개성과 서술 방법에 의해서도 나타 

난다. 성경의 기자들은 각각 다른 어구 문법 배경 어조들을 가지고 있다댐후 

4:13). 성경은 성육신의 비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다. 무한정 

깊은 내용을 인간의 한정된 언어를 통하여 쓰신 것이다. 이 이면성은 절대적인 

주권과인간의책임과관계가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계시로 성경이 완전하게 권위가 있고 

영감으로 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실하게 히셨다. 계시는 인간이 다른 방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대화이다.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계시는 모든 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계시를 일반적 계시와 초자연적 특별 계시로 나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 

에 대하여， 곧 그의 존재와 그의 신성 또한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시 

19:1~4 ; 롬 1:18~2이. 이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히는 무리를 저주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하나님은자신에 대하여 더 많은것을특별 계시를통히여 나 

타내신다. 이 계시의 최종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대요 1:18, 14:9 ; 골 1:15 ; 히 1:1~3).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은 글로 쓰여진 계시 

다. 성경은계시를기록한것뿐만아니라성경 자체가곧계시다. 이 성경을기 

록한 그 행위 자체가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감이라고 

한다. 즉성경은영감이 없이 이루어 질수없고영감이 없이 해석 될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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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ALL BE MY WITNESSES 
(4)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낀for John baptized with wateη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 (lO)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ll)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4-11) 

W~πtηtne밍essi비때n때1밍gl버s t뼈h얘1e gr얘gα앤rea하뼈t댄es때t lac미|빠he c밍1e c잉c야hL미1L피lU r마뼈Jπ「 

th애1ings get done well in the church , certain programs have 

even become almost professional , but few churches excel in 

witnessing . It seems that churches worldwide are more 

concerned about public opinion and are more interested in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their church than in witnessing. 

Witnessíng has taken a back seat because of fear. Indeed, most 

churches and most Christians today are scared of society’s 

perception of them . It ’s a dangerous situation that needs 

immediate correction . Why? Witnessing is a direct mandate from 

the Lord to all churches, all Christian believers . It is a necessary 

function .of faith , not an optional responsibility. Let ’s answer a 

few questions to help us get back on track. 

What time is it? After Jesus died and resurrected, His disciples 

wanted to know if now was the time that God was going to 

restore His kingdom to His people, “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 "(Ac. 1:6) . In anticipation 

of His ascension, His disciples were scared and wanted to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 Jesus had already paid for sin at the 

cross. He had risen just as He promised . Now He was about to 

leave them and they rea lly wanted to know if now was the t ime 

for God’s kingdom restoration . Jesus told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Ac. 1 :기 . Many have longed to know this time. In the 

past 2,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people claiming this or that particular day for Christ ’s return. 

Uninformed people have given up their jobs and belongings 

following after such false claims. Matthew 24:36 clearly states, 

“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not even the angels of 

heaven, nor the Son , but the Father alone." It ’s the biggest 

secret in the universe, but people st iJ l want to know. What time 

is it? It is time to proclaim the gospel! The urgency should 

overcome our fears of witnessing. What time is it? It is time to 

witness. It is time to win souls, each day bringing you closer to 

Christ’s return . 

Who empowers us now that Jesus is gone? Jesus told His 

disciple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 (Ac . 1 :8) . Jesus' promise was fulfilled at 

Pentecost, "And suddenly therecame from heaven a noise likea 

violent rushin 

distributing themselves ,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 

2 : 2 ~4). Once filled w 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eter, the 

uneducated f isherman from Galilee began witnessing . What 

happened? Over 3,000 souls came to know Jesus in one sermon, 

" So then ,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Ac. 2:41) 

The great news is that the Holy Spirit is still here! He resides in 

the church and each individual believer, "Or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you 

have from God, and that you are not your own?"(1 Cor. 6:19). The 

Holy Spirit’s power has not diminished. We are to witness in His 

power. The Holy Spirit prepares hearts for our witness . The Holy 

Spirit provides the words from the Bible for our witness. Why 

should you fear witnessing when the Holy Spirit is here? Please 

don’t rely on your own wisdom and experience, but rather deny 

yourself and rely upon the Holy Spirit 

Who has called the church and Christians to witness? Jesus 

said,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 1 :8) . Jesus Himself has called us to witness . Jesus 

alone endured the cross for our sins . Jesus alone rose from the 

grave. Jesus alone ascended into heaven to prepare our home, 

and He is coming again to bring us home, "And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 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 They also said , 'Men of 

Gal 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 ken up from you into heaven , w 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 " (Ac 

1 :9~ 11).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the One who will reward 

His faithful servants. 

My dear friends, recently a lot of churches and their staff have 

begun new activities based on their own ideas. Please exchange 

your fears for faith . Start witnessing now Jesus Christ alone; in 

view of our Lord’s return ,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in 

obedience to our Savior. What isyour life all about?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Jesus in light of the fact that He died for you 

and gave you everything. He wants you to have e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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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증인이 되려라 

(4)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 (1이올라가실 때에 

저l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l이르되 갈렬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μ}도행전 1:4-11) 

오 늘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 관심을 두고 행히는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 

하게 해내는 것일 뿐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보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증인의 사 

명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대부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 

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 

가 아닌 믿음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무슨시간인가?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리를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때인지 알기를 원했 

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 

라를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하니"(행 1:6) , 예수님이 승천할것을알았 

던 저l자들은 두려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 

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 

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그들을 떠나려고 하셨 

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 

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 

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 1: 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막 때가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특정한 날에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을믿었던무지한사람들은직업과소유를버리고그잘 

못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4:36 말씀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히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감추어진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시간입니다. 증인의 사명 

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입니다. 매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깨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홀연 

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 

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 

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 : 2~4)， 성령 

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음 

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전한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2:41) , 더욱 놀라운 소식은 여기에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모든 성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 

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전 6:19) , 성령님의 능력 

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 

은증인들에게 담대함을주십니다. 또한성경 말씀을가르쳐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함에도 복음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제 

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님 

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예루 

살렘과온유대와사마리아와땅꿀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시 

니라"(행 1: 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 

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 

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히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9~11)， 예수님은 진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한 일문들에게 상 주실 주님이십 

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교회와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기초한 

새로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 

리스도 한 분만을 전히는 증인 되기를 시작하십시오. 구주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도우실 것이며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 

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사실 

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나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 

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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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시아의 혹을웰 

뭇야 하늘에셔 이룬 켓 갇l>l 

땅에셔도이루어지이다 

뭘요애벅기도피 

갯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때 

와 잔 에 관련해서 드린 기도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마 6:9~13) 

와 내용이 비슷하다. 예수님은 

주기도의 내용(마 6:1이처럼 켓 

세마네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뭇(녹 22:42 ; 마 26:42)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핵심 

에는항상하나님의돗이 있었다. 

십7l기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마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 12:28). 이것은 주기도의 시 

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라는 

구절과 비슷하다. 또한 누가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주기도의 한 부분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녹 11 :예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용소서"(마 6:12~13)는 켓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지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미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라는 말씀과 비슷하다. 이 

것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와도 비슷하다. ‘내가 비용는 것은 그들을 세상 

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 

이다!' (.요 17:15).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에 자신의 뭇은 전혀 없었다.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그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 

님의 뭇과 영혼들을 위한 간구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매번 환난과 고통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뭇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돗’ 으로 기득한 기도에 열심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기도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기도는 “뭇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의 고집과 자존심 

을 버리고 주의 뭇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행 21:14). 하나님이 아 

니고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막 10:38 ; 막 10:27). 하나님은 능 

력의 주님이시대막 1:40). 

그런데 우리는 항상 ‘꽤? 어떻게?’를 외치며 의심하고 반항한다. 하나님올 믿지 

않기 때문이다(마 19:24).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진실로 믿는다 

면 오직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 주기도와 켓세마네 

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다. 그래서 세상의 협박에 아주 쉽게 

십자기를 포기하고 타협한다(요 9:22). 하나님의 뭇대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 악한 영들은 모든 사람과 환경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요 16:2).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가 히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뭇이 우리의 삶에 성 

취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요 12:28).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벽 44))에μf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지 모를 위험한 판국에 그들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용서의 삶(마 6:14 ; 행 9:1끼을 

살았으며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행 4: 1O~12)하였다 이것은 오직 복음의 말씀 

을 붙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 

리스도를 믿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능히 너로 하여금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팀후 3: 15~16) 

·영제들을 바로 잡는 교호|였다 

아름다운 교회는 형제들의 잘못을 교정하여 준다. 교정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 

이다.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모습을 과감하게 지적하여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마 18: 15~18) .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이 되겠지만，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기도 한다(고후 2 :15~1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팀전 1:11). 우리는 매순간 범죄히는 죄인이기에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복음 안에서 십X까의 길을 결을 수 있도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당시 유대종교 지도지들이 초대교회 록 해야 한다(팀전 1:19~2이. 

를 핍박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였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잡아옥에 가두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효|였다 

도록협박을한 뒤에 풀어주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모든위협에 굴하지 아름다운교회는그리스도의사랑을실천한다. 이것은단순히 가난한사람들을 

않았으며 더욱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행 4:24~29). 사실， 초대교회를 향한 구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실천 

시작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던 가족들， 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에만 참된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다(엠 4:30~32). 베 

예수님께 항변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권력에 욕심을 갖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의 드로의 사랑 실천은 ‘회개’ 였다(행 2:36. 38). 이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 

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한 채 슬퍼했던 마리아 등은 모두 문 사가 있었다(행 2:41). 계속해서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제있는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한곳에 모여 한 마음 을 실천하였고， 기적의 역사는 이어졌다(행 3 :6~1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으로 기도하였고 성령님은 그들을 완전히 바꾸셨다(행 1:14, 2:1, 4:32). 진실로 때 분명 핍박을 받는다(행 7:59~60) .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소망 없던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를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 것이다. 아 욱 부흥되었다 

름다운교회는 어떤교회인가?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비슷하다. 여전히 연익댄f 자들이 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효|였다 회에 모여 있으며， 복음을 흐리게 하는 환경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한 마음 

아름다운교회는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순종한다. 감옥에서 풀려난사도들은 으로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붙든다면 문제없다. 또한 형제들을바로잡아주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름답게 히실 것이다.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다빠 11:23~25). 핍박자들에 의해서 언제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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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처음 도착한 사역지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떻 
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더욱이 모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영흔들을 보며 
나의 부족한 느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하였다.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 어느 마울량11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 명의 무슬림 정년들이 전도 
를 방해했다 나는 펴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며 따해야 한다’ 고 담대하게 한국말론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할머니께서 그 청년들과 큰 소리로 영적 전쟁을 하셨다· 잠시 후 청년들이 물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정말 은혜몽운 
역사의 현장이었다· 많은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보며 우리의 나약하고 안일한 믿는5"""'2: 
회개하였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효’라고 말하고 마을을 떠났다 

이제 나의 기도제목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한 선교이다. 어랄 때부 
터 선교를 다녔기에 나도 모르게 경험과 지식으로 
선교에 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고， 이런 
나를 주님은 혼내셨다. 내가 알아온 주님은 항상 나 
에게 사랑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셨다. 공의의 주 
님을 잊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또 그런 모습으 
로 선교지에 나가게 될까봐 선교 자체가 두려워졌지 
만 여러 가지 여건과 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 
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할 수 있 
게 하셨다. 하지만 출발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준비한다고 하긴 했지만 기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투성이었기에 다시금 
두려움이 느껴졌다. 사탄이 나를 그렇게 흔드는 와중 
에 주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진정 주님묘L을 붙들 
고 의지하게 하셨고 눈물로 간구하게 하셨다. 또 선 
교지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보다 몇 백 배 
의 사랑으로 채워 주셨다. 선교지에 나가서 첫 영흔 
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나를 쓰 
실 이에게 모두 맡져버리니 그 요k게 담대함을 주셨 

다. 이제 나의 기도제목은 나의 일상생활에 지쳐 선 
교지에서 만난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죽 
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흔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 
길 바란다. 사랑의 주님이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으신 것처 
럼 그들도 그 풍성한 사랑에 덮이길 원한다. 

추니 이 느으 사라으 
l 口’ 흩， L.. 디를 

이지형(집사， 20교구) 

여l스니오 n. _ . 
죄이음 며기 • 디를 린어야만 
」늘 T르^' ì7 [Jμ 「

흙靜 홍蠻學T혈 
영흔들도 있었으나 도LH닐힐껄 홍칭론 햇볕과 꿇날습니다 라 

편蠻隨麗홀調$짧 
훌蠻ii:짧f찮:5;웰;편흉옳훌灣훨 
「르 돋드시고 복음을 전 L 〈 EE늘 생각했습니다 보잘것없」l 

감사드리며 모든 여판 R흘 혈듀록 은혜 베풀어 주지 」

주님， 이 늙은 사람을 단기선교사로 불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 

록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참 광활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허허 벌표때l 하나씩 있는 거주 

지를 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도 가지각색이구나! 생각하며 주님의 오묘한 솜씨에 다시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많이 전해야 하고 전해 주어도 교회가 없어 공동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남여노소가 주 요k게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 

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능력묘l이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 

사와영광을드립니다. 

이채영(집사， 1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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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재가교회를 나오꺼l 

된지는3년반정도 

됩니다. 사실 처 

음 장자7J-에못 박 

혀 죽으신 예수납이 우리를 

사종F하심’이라는 설교7J- 솔직히 이 

해되질않았습나다. 쭈리를사링룹F는데왜 

삽자7J-에 훗 박혀 죽으셔? 다론 건 다 믿꼈는데 저건 

교회 계속 다나개 하려고 하는 속젤일거oþf’ 믿지 않는 자정 

얘서 자라 믿는사람을조롱하고 자랐던 저였기에 제 마음 요써는 여 

전히 예수납을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습나다 그러냐 지금은 주납째서 주신 

믿음 요써서의 그 명안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남의 인포하심으로 교회에서 

자라재 해주심이 너무나감사하고 큰은혜가됩니다. 

올 한 해 저희 7J-.정 요}애는 큰 시험이 창으로 많았습니다. 그림애도 저에재 

2010년 한 혜는 너무나도 크신 주남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정말로 갑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즙니다. 어머니는 불미스러 

운 일로 구속이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건강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쟁은 그 소식을 듣고 잡으로 급하게오던 중에차사;고를 내어 구속이 되었 

습니다. 

내 명쟁 교도소라는 곳을 7J-.깨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교도소 한쪽 

얘는 엉'OJ-， 포 한 쪽011는 동쟁이 있었습나다 밖에서 그렇게 교도소를 쳐다보 

고 있자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었습나다. “정말주납이 있다면 저한 

테 주신 일이 어떤 건지 똑바로 보시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당신이 나한태 주 

신 상황이 말이 된다고 쟁각하세요?’ 예수납 따위는 없다며 누구라도 붙들고 

울고 싶은데 누구얘재도 말은 활 수7J- 없고 그 원망을 그칠 수7J- 없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저는 매일그렇깨불뽕했던 것같습나다. 그러던 어느 날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71 시작했습나다. ‘:똘은 정말 무::<1혜서 죄를 ::<1은 

것압나다. 그재죄인지도모르고저지른 일들압니다. 주납을모르는그들을살 

려주시면재가삽자가를지겠습니다 그러나그들을살려주삽시오 

순간 한 대 망은느낌과 함쩨갑자기 깝깝했던 앞이 너무냐환해지면서 예수 

남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나다. ‘정말 예수남은 우리를 사랑해서 삽자7J-애 

못박히셨구냐. 냐는고작우리 7램안데 주남은정말이세상모두를외하여 

못 박히셨구냐. 샤람들이 무엇이었기에 혼자 그렇게 십자가애 못 박히셨을까? 

주납을 제대로 알"7./.도 못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 주님의 올라운 그 샤랑을 

얄게 된 순간 저는 그 동안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의 기도 자체자 바뀌었습니다. 정말주남의그 크고 올라운 사랑을 매 

순간느끼며 기도하재 되었고 우리 자족들을 진심으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 

재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와 동쟁이 가족의 품으로 돌O않게 되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7!-족들은 서로에 대한사랑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남은 살아 계시고 여전히 저희를 만져 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 

다. 이러한 상황 7댄데서도 주님은 감사함으로 노엉F전도를 나자재 하셨고 처 

음으로 선교도 가깨 하졌습니다 더더욱갑샤한것은 예수님을몰라서 죄의 길 

로 7J-는영흔들을향한주체할수없는갈곱한마음을주졌다는것압니다. 더 

한 죄의 길로 가71 전에 주납껴 안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청 말씀 

이 진리이고 주납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크고 올라운 사랑과 뽕안 

을선물로 받게 되는지 사람들애깨 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사역 자운대 정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0예수납쩨서 영혼들을 만지시는 것을. 그리고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그렇재 믿지 않던 저희 부모납깨서도 이제교화에 냐 

7J-.개 되셨습나다 아작 예수납을 잘 모를지라도 그들의 귀에 말씀을， 그들의 

압슬애 찬0;.을 선물로 주셨습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예수납이 진짜 있어7 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으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들어 보삽시오. 예수남은 진짜이고 늘 옆애 살아계심을 곧 알게 하질 것압니 

다. 복음의 힘이 7f슴을 치고 들어올 것압니다.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깨 

닫게될것압나다. 

우리는 꼭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납니다. 예수납깨서 옆에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것 포한 죄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얘수납.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혐l 것 때운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납. 우리는 그 보혈만을 

가억해야 함을 알0야 합니다. 이 세~I-of/서 홉로 높앙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예 

수남뿐이삽니다. 사랑하는사람들이모두 천국애서 만나기를소망합니다. 

무명 (정년 1부) 

지난 9월부터 새로운 찬양곡집으로 〈메시아〉 찬양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대원이 아니어서 많은 찬양대원들 사이에서 매주 연습을 한다는 것에 거 

리감을 느꼈습니다. 찬양대에서 계속 찬양을 불러오면서 목소리를 잘고 닦은 분들 

에 비해 저는 2년 동안 찬양대와 떨어져 살았기에 아직은 마냥 어색한 저의 목소 

리가 부끄럽고， 찬양뀌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메시아 찬양 

매주일마다 찬양예배가 묻난 뒤， 나사렛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주 

이른 아침부터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기에 주일찬양예배 후에 있는 연습이 

다. 다음날 곧바로 이어지는 학업도 있기에， 마음과는 달리 몸이 피곤해 

중간 중간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탄이 다가올수록 내가 찬양하는 것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 

드렬 수 있다는 것 하나로도 충분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 

l던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내 

부르는 찬양이， 이 부족한 목소리로 주님께 경배를 돌힐 수 있다는 것이 내 속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 

메아리쳐 울린다.’ 〈메시아〉를 연습하면서 문득문득 이 효양 가사가 생 

그때는 그냥 흥얼거리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산과 들도 기뻐 

찬양하는데， 주님께 구원받은 나는 산과 들보다 두 배， 세 배， 백 배는 기뻐해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7일 금요찬양집회에서 그 동안 준비한 〈메시아〉를 부르며 찬양을 주님께 
텐데， 찬양대원들과 함께 성도들도 〈메시ot)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전체가 주님쩨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대학부) 



제 1127호 주간중현 2010년 1 2월 5일 @ 

누약껴 안울게 t+~l-낸 역l수 그i!l스￡ 
신앙 생왈을 하다 보면 기뿔 때가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믿지 않는 부 

모니과 연제가 이.þ.데 그틈에게서 바느 띠바과 어려욱이 막이 이스니다. 그등로 이 0"-' M. L "-2 ,, - ,, - , C L.. 닙 1 口 ‘, . M.t:I ••• -2 깐악각 qJ울에~ t-l-~l-낸 커l수 그라스￡ 
해 나에게서 제이 가까우 사라하느 사라과 시비와 다톨으 피하 수 어어고 그로 이해 

。L.. 디 디 E ’ 

어려운 일을 당발 때엔 삼기가 어려웠습니다 . 그때마다 저는 펴|수님이라면 어떻케 

하실까 ?’ 라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랴고 하섰던 추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틀을 원수처렴 여기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얀타까웠습니다 . 이련 처에게 

성경은 곧 하냐님의 말씀이다 . 그 말씀의 초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 

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리이며 그 신리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속죄암 

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안 세계를 양유알 수 있도록 지어l와 
추님께서는 “곰 모든 불의 ，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안 자요 시기 ， 살인， 분생 ， 사 

기 , 약독이 가득만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 또안 그련 임을 앵하는 
지식의 웅성암으로 인도하여 추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71 위해 배 

운다는 것은 은혀|요 특권이다. 주님의 은혀|로 신약의 인물에 냐타난 예수 그리 
자들을 옳다 아느니랴"(롬 1:28~321는 말씀을 주섰고， 저는 이 말씀을 통애 깨닫 

고 회개하며 열기를 죽이곤 쨌습니다 . 이번 구약 성경공부를 하면서 은혀| 받은 것은 

아냐님 안에서 거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틀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얀 이 죄인을 물과 띠를 다 쏟아 구원의 은종으로 자비를 베풀어 추시 

고 영원안 생명의 길로 인도애 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도를 만남으로 뱃새다 출신 제자들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죄인들 

에게 오셔서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권능을 추시며 은혜와 성령의 중만암 

을 입어 주섰다 .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암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은혜 어물 많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추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안 도무지 소망 없는 죄인들 
강재효 I'?!수 ::J'<f ， 22.iiJ.구 J 

이지만 믿음으로 소망 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추님의 은혀l를 엽고 

누휴각맥 
우리의 신비안 체염이냐 경염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맙고 우리의 

지시으 의지하지 아고 오지 마쓰마 사라해야 하으 깨다케 하셔다 . 이버 
2C L.. 。

“믿음은 들음에서 냐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1) , 

수요성경공부를 통해서 언제나 냐에게 추시는 말씀이다 . 비록 딸아이와 암께 하는 

공부랴 부산스렵고 집중이 얀 될 때도 많지만 그 와중에도 들을 퀴를 주시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올 가을 악기도 구약의 맥’ 을 신정해서 강의를 

들었다. 애마다 느끼지만 저렴안 수강료(3선원)에 10.주간 ， 그것도 목사님들이 직 

접 만드신 교재로 강의를 듣는다는 케 잡 감사하다 . 우리는 1시간 30분의 시간과 정 

성과 기도로 준비하변 된다 . 구악의 맥을 모세오경의 맥 ， 역사서의 맥 ， 시가서의 

맥， 예언서의 맥 이령게 큰 주제로 다시 냐누어서 강의를 들었다. 상초부터 아브라 

암 ，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섭리하십. 주님의 말씀을 대짤 때 다윗 왕처럼 저절로 

산양이 나온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업 

에，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추님께 기도안다 . Y~I얀(짙.<f ， 1교구 l 

에도 하나니의 사라과 ￡혀|르 깨다케 되며 미으의 삶과 어리석으 사 2 -"C 

이 무엇인지 비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말 수 있 

도록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 

깅흥위(잉사， 11교구 l 

머l리르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성탄질 인M는 “메리 코리스마스”다. ‘메리’는 ‘11쁜， 즐개웅’，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명배)하라’ 으| 의미다. 즉 예수 그리스도으| 탄앵을 혹하하며 11몸으 

로 예배를 드리라는 믿M말믿 껏이다. 성정에는 예수님으| 탄앵일에 대한 얻곰이 없다. 탄앵일에 

대한 쪼|초의 얻급을 354닌에 펀한돈! 필로릴리아 목록표(Philocalian Calendarl에 있다. 그 당 

시 로마믿들이 12월 25일을 태%씬으| 탄앵일로 혹하쨌11 때문에 교호|는 이에 맞시 이미 336닌에 

맡음 날7ìI~를 삼 빛이신 그리스도으| 탄앵일로 정하여 11님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문시 

{Pseudo-Chrysostomic tractatel를 보먼 예수님을 수태일고} 십자까에서 돌아1~싣 

날이 통일하께 3월 25일이11 때문에 그의 탄앵일을 9깨월 후믿 12월 2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과정을 1i뼈 교쪼|는 12월 25잃슬 성탄일로 π|컸다. 문제는 성탄절으| 날찌까 아니 

라 성탄으| 으l미까 왜곡되고 있다는 칩이다. 성탄절과 얻관된 대부문으1M항들옴 성탄으| 

의미와 상관이 없다. 산타클로스는 전설과 관슴으| 흔압물이다. 크리스마 

스 궤럴옴 윈래 성탄고} 얻관된 송1~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요늘날에는 언말 

얻시를 알리는 유뱅1f떼럼 불리고 있다. 따라시 우리는 성탄절의 몬래 으| 

미， 예수 그리스도으| 탄생을 11톰으로 정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πf11 백성을 그들의 조|에서 구윈힐 자이심。 

하LI라"(마 1 :21). 

1341 강태희 

1342 강준희 

1343 정인성 

1344 박증서 

1345 채시현 

1346 김신배 

1347 고준석 

1348 최성희 

1349 강노을 

1350 전예지 

1351 정보용 

1352 서은희 

1353 박정원 

1354 강두은 

1355 김진솔 

1356 백시현 

1357 권효진 

1358 황옥선 

1359 박희정 

1360 최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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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김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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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0 2010년 12월 5일 

야짧 충현 기도의 창 
님뾰화 18'앓퇴 14:00 

남꿇희 1~4지회 2IJ7.호 5"-8지회 407.호 

흥릭 교외쭈밴 천도 

일 시 ’ 여뾰회 15띨쉬 구역장 영성훈련 후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내께 주신 나의 영팡율 

그들로 .!L꺼! 하사 '1흩 원하용냐"J다” 

띠 구속자의 기도(요 17:24)에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할 수 있 
도록은혜를베푸소서. 

a 성탄의 계절에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와찬양의 삶t녹 2:14)-을살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1 넌(1~)CMTC 션교훌헌 
월시 :12일(다흩주일) 장소:검l리를 

시 간 | 강 의 
18:15~18:251오리엔테이션 
18:25-19:15 1 주제강의(영적지혜와 선피 
19:15-19:40 12011년도 선교정책 

6 앙현준 군(양종섭 장로 이영숙 권 

사의 아들， 10교구)과 장경희 양(정 

정자 권사의 딸， 타교) / I I 일(토) 

13:00, 서대문교회 3층 대예배실 
7 김 걸 군(김재윤 안수집사 최영 

순 권사의 아들， 24교구)과 최형란 

앙(최 영성 안수집사 주일선 권사 

의 딸， 타교) / 11 일(토) 15:00, 영 
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6충 토 

마스훌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 
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 
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은총을베푸소서 

2011낸(1 찌)CMTC 션교수헌획 
11 잉(토) 빼1교육판 5이호때탬흘뼈'I1WJ 

날찌 시간 학습지 장소 셰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l교시 기옥흔 교육관 세에란? 교육판 
12월 12일 1;:00-1;:50 (김정훈옥샤) 309호 (갱인권목사) 304호 

(다옹주일) 2교시 성경 개요 교육판 교회흔 교육판 
16αH6:40 (깅액안목^f) xη호 (이재현목사) 304호 

l교시 기독교 개요 교육관 구원흔 교육판 유아세혜란? 교육관 
12월 19일 15:00-15:50 (김운창목사) xη호 (이순식목사) 찌4호 (하형욱욕사) 3이호 

( 주일) 2교시 
문당 

교구영 
문당 

교구별 
16:00-16:40 장소 장소 

12월 26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셰례식(찬양예배 l 본당) 유아 (오후 3시 ，길렬리훌) 

(주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uf링 세례식 오후 2시 잉분까지 입실 uf링 

2010년도 찌16자 ~a 및 셰허|식 

딩 모든 교구와 부서 및 위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히는 천국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1'1' D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를본 

1 정용식 군(정하윤 씨 문경식 씨 

의 아들)과 류지영 양(류익현 성 
도 정귀덕 집사의 딸， 9교구) / 
11 일(토) 11:00, 혜딩피에스타 귀 
족 2층 

2 번재필 군(변만옥 집사 김정실 집 
사의 아들， 타교)과 박효진 양(박성 

준 성도 이옥자 집사의 딸， 10교 

구) / 11 일(토) 1J:00, 어린이회관 
왜딩운화원 2충그핸드흘 

3 최세진 군(최기복 씨 진영려1 권사 

의 아들， 타교)과 김나경 양(김성안 
써 이오규 씨의 딸， 21교구) / 11 

일(토) 11:00, 서웅여성플라자웨냉 
l충(국제회의장) 

4 서윤호 군(서정헌 집사 정경원 집 

사의 아들， 19교구)과 이노경 앙(이 

용길 성도 전정선 성도의 딸， 타 
교) / 11 일(토) 13:00, 충현교회 갈 
릴리훌 

5 한 신군(한용택안수집사 이정회 
권사의 아들， 7교구)과 이윤영 앙 

(이 영구 성도 김윤회 권사의 딸， 

타교) / II 일(토) 13:00, 마천중앙 
교회예루살렘흘 

톨셰 

1 임동님 타교권사(라병영 성도의 모 

친 윤채봉 집사의 시모， 1교구 역 
상I구역) / 11월 23일 별세 ， 11월 

25일장례 

2 김복예 타교집사(박현숙 집사의 모 

친 ， 1교구 목양4구역) / 11월 24일 
별세 ， 11월 26일 장례 

3 이덕화 성도(J6교구 신당3구역) / 
11월 28일 별세 ， 1 2월 1일 장례 

4 김순분 성도(유총회 집사의 모친 

김종산 집사의 장모， 9교구 자양3 
구역) / 11월 29일 별세 1 1 2월 1 일 
장례 

5 깅확순 씨(이성욱 권사의 모친 이 
성남 안수집사의 장모 ， 20교구 고 
척구역) / 11월 30일 별세， 12월 2 
일장헤 

6 주영석 성도(주성옥 집사의 부친 
강정자 집사의 시부， 18교구 당산2 

구역) / 11월 30일 별세， 12월 2일 

장례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가는 선 
교λ}가되게하소서. 

a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 
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월양로원，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괜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없납골시설) 
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일 시 : 5일(오늘) 찬g뼈배 후 

장소 베다니홀 

2011년 국내전도 • 딘기션교 엉명회 
대상 :남 녀 교역자장로집사회 권사회임원 

7‘ 최인순 씨(신원철 성도의 모친 
김형이 권사의 시모， 18교구 혹석 

l구역) / 12월 I일 별세 ， 12월 4일 
장려1 

모입 

1 정기당회 
일시 8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집사회총회속회 
일시 20일(월) 월요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렬리훌 

2011 년 교구모월 뭘 수요g엉훌헌 함소 <1 2월 12일부터 시t!) 

교구 교구모임 수요엉성훌련 교구 교구모잉 수요엉성훌흰 교구 교구모임 수요엉엉훌련 

1교구 쩌12교육관 202호 Jll1 교육관 504호 9교구 쩌n교육뀐 1 흥 영이부실 쩌11 교육원 409보 1 7교구 제1교육관 407호 채1교육뀐 407호 
2교구 본당 1흥링톨리를 제1 교육판 309호 10교구 쩌11 교육관 207보 째1교육판 207호 1 8교구 제1교육관 601 호 때1교육뀐 308호 

3교구 본당 1흥 112호 왜1교육판 201 호 11 교구 왜2교육윈 3흥 뼈1교육윈 405호 19교구 온당 1흥뻐다U를 뼈다U흩 

4교구 져11 교육뀐 401호 Jll1 교육뀐 401호 1 2교구 제1교육관 501 호 빼1교육뀐 501 호 20교구 쩌11 교육판 301 호 쩌11 교육판 301호 

5교구 때1 교육관 307호 Jll1 교육윈 307호 13교구 채1 교육윈 201 호 왜1 교육뀐 510호 21교구 져n교육윈 507호 쩌”교육뀐 507호 
6교구 제2교육윈 4흥 때1교육뀐 303호 14교구 제2교육판 1 흥 코이노uot톨 빼1 교육윈 304호 22교구 선교윈 ÃI하2흥 메추리기를 째1교육윈 505호 

7교구 본당지하1흥호산나훌 째1교육윈 408호 15교구 본당 Ãlõt1 흥 이앤훌 이앤톨 23교구 Jll 2교육관 204호 Jll1 교육관 508호 
8교구 블지뀐 ÃI하 2흥 JlI 1교육판 509호 16교구 를ÃI윈지하 1흥 Jll1 교욕판 410호 24교구 본당 ÃI히1 흥 알월루야톨 알월루야흩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핍호 I 
새벽기도회 (12/6 - 12 / 12) 

8(수 9 (목) 

정민권/김수연 | 하형욱/최준호 
마 1 5: 1 - 20 마 15:21-28 

CEA 명어 아카폐미 교사모짙 
12 (주일) 

김백만/나영실 
마 16:13-20 

11 (토) 
김성헌/강옥련 
마 16:1- 12 

10 (급) 

이순식/최상기 
마 15:29-39 

7 (화) 

김근영/장길남 
1.모집부문 한국인 영어교새세례교인， 영어전공자， TESOL소지자， 

미주지역에서 유학한 자 우대) 
2.Xil 줄 서 류 이력세시E부잭， 최홈흐렉 증명서 XI격증사본; 'a핵장추전세타교앤 
a찌|출마감 12월 17일(금) 17:00 
4. 서류제출저 깅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l' 552--E없이#영9) 

성탄축학찬양의- 밤 

〈매시야〉 찬양 

12월 17일(금) 19:00 

〈교획학교〉 발표 

23일(목) 19:00 

예배 담당 (12/8 - 12 /12) 

날짜 여|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12/8 
수요 l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가(롬 8:8-9) 김성관 목사 김근영 김지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요 II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μt 55:8- 9) 장지원 목사 김정훈 허순자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실로암 찬양대) 

12/ 10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이순식 예루살렘 창양대 오케스트라 /플룻차복희 /할렐루야 여성중창단 

주일 I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11) 탁정헌 목사 강영기 이태식 〈예배전찬앙〉 

주일 II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11) 이희식 목사 이광현 권명옥 우리는주닝을늘배반하나외 /소프라노 김희영(가브리엘 찬양대) 

12/ 12 
주일 m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11) 김성관 목사 김근영 배춘식 만유의주앞에외 /바이올린장연희(전임 연주자) 

주일 W 내 증인이 되리라(행 1:4-11) 박용현 목사 김백만 안석현 그 어린 주 예수 외 / 소프라노 임화숙(아멘 찬양대) 

주일 V 내 중인이 되 리라(행 1:4-11) 양재웅 목사 최성득 김구형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외 / 바리톤 박종명(멤엘 찬양대) 

주일찬양 하나님의 지혜(고전 2:6-10) 김성관 목사 박지훈 이회우 아멘찬양대 /1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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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기 는 분 들 I 

김성헌 
4교구 

박용현 
14교구 

양태선 
17교구 

이재현 
6교구 

최성득 
11교구 

김백만 
20교구 

나기태 
19.교구 

양재웅 
주간충현 

이순식 
18교구 

정진호 
신교위원회 

황의연 
Z교구 

김근영 
1교구 

김정훈 
7교구 

안치원 
24.교구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하형욱 
23교구 

캉호성 
2교구 

김익환 
15.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대학부 

장지원 
13.교구 

하종철 
21교구 

김성관 

·부목사 
강영기 
외선부 

김운창 
10교구 

박인기 
에H따부 

유재진 
3교구 

이회식 
12교구 

탁정헌 
9교구 

•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40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1:00 떠 50남부펴，10:20 0띔역 경유) 

@오전 9:50 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 후본당앞출발 

오전 llA 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국어，일본어 및수 

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1V부 여배는 스리료녕때， 중국어， 
몽골어1 러시01어， 킴보디01어， 인도네시O뻐로동시통역됩니다 

S띠tamJS blnSIaIb1S i1 Er없，0Tese，뼈:mJæa'd영1 
벼vage are avai<뼈 외 It'e 없.m Oαx:k W얘~ 않Væ， 

a'dSri 냉뻐1， 0Tese, ~， 1Wsiæ, CarIXX:iiJ1 a'd 
ro:remae엇'I)<M얼jJ al lt'ea-e o<뼈〈뼈빼않væ 

기도원집회안내 (짧 02-552-8200)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보」 당 U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김말자 
14교구 

김정회 
4교구 

윤인숙 
6교구 

임태주 
17.교구 
홍순애 
5교구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송요한 

강옥련 
1교구 

김정자 
16.교구 

욕미자 
9교구 

이향란 
2교구 
최문실 
12교구 

김숭회 김진협 

신범식 

·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10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정년2부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임 
7교구 23.교구 

l 사링부지도 

·전임지휘자 

사 

l 전임연주자 

교 ·선 

l!E!l'm!’“-~’1I1~~::휠--

구분 시 간 장 ~ 
장년 1 부 오후 12:30 . 1̂11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지1]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12:30 제 l교육관 30 1호 
소망부 오후12: 1 5 갈 렬리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 :40(성인) 

(주) 오전 8:3(}-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 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 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07호 

L지적잘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 오전 9: 00 

지1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3:걷%14닙-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 τt:fH 오전 10:30 갈릴리 훌 

고퉁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요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 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5 제 2교육관 2충 


